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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차 한·러 어업위원회 2차 회의 결과보고

Ⅰ  회의 개요

□ 목적 : 한국 조업선의 2024년 러시아수역 조업쿼터 및 조업조건 협의

□ 기간, 장소 : 2024. 3. 26(화) ~ 3. 27(수), 러시아 모스크바(러 수산청)
    ※ 당초 한국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, 러측 사정으로 러시아 현지에서 개최함 
    ※ 1차 회의 : ‘23. 12. 5(화)~12.7(목), 러 모스크바 

□ 참석자 : 2급 최용완, 3급 권태영

○ 한국(17명) : 해양수산부(김현태 수산정책실장), 본회, 원협, 채낚기업계 등

○ 러측(19명) : 러 연방수산청(야코블레프 부청장), 국경수비대, 조업모니터링센터 등 

Ⅱ  주요 협상결과

□ (입어료) ‘23년 수준으로 입어료 동결 합의

○ 우리측은 러시아수역 △‘22년 조업 포기 △’23년 어획량 부진 등으로

발생한 조업손실로 인해 오징어 입어료 동결 요구

○ 러측은 당초 입어료 7% 인상 입장을 선회하여, 오징어 업계 어려움 

이해와 지속적인 어업협력을 위해 ‘23년 수준으로 입어료 동결 합의

< ’24 입어료 협상 결과 >

구분 한국측 러 측

1차 회의
(’23.12)

○ ’23년 입어료 동결
 - 톤당 115달러 유지

○ ’23년 대비 7% 인상 
 - 톤당 123달러($8↑)

2차 회의
(’24.3) 〃

○ ’23년 입어료 동결 수용
 - 톤당 115달러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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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조업쿼터) 쿼터 분할신청 및 신청량에 비례하여 입어료 납부(종량제)

○ 기존에는 △한 번에 총 쿼터량 신청 △소진량과 상관없이 입어료(쿼터×어가)를 

정액 지불하는 방식으로 조업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음

○ 이에 러측은 △쿼터 2회 분할신청 △신청 쿼터량 비례해 입어료를 

지불하는 종량제 방식 제안. 우리측 수용으로 업계 입어료 부담 완화에 

기여

  

< ’24 쿼터 협상결과 및 쿼터신청(안) >
(단위 : 톤)

어종별
총 쿼터량 쿼터 신청(안)

2023년 2024년 증감 1차(확정) 2차(안)*

오징어 3,000 2,200 △800 1,500 max 700

복 어 61 33 △28 33 -

    * 2차 쿼터 신청량(9/15까지 신청)은 1차 쿼터 소진실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(전자조업일지) ’24년 기존대로 종이 조업일지 사용, 본격 도입은 유예

○ 전자조업일지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우리측은 △한글화 작업 △베타버전

△사용매뉴얼 제공 △시범운영 및 사전테스트 등 요구사항 충족 시,

전자조업일지를 본격 도입한다는 입장을 러측에 전달 및 합의

※ 본격 도입에 관한 사항은 ‘24년 제34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논의 예정

□ (검역조치) 코로나19 관련 해상격리* 등 검역조치 해제

○ 상호주의에 따라 러 수역 진입 전 해상격리 14일,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

제출 등 코로나 관련 검역조치 해제 합의

   * 해상격리 해제요건 : 선원명부, 코로나19 음성확인서, 백신접종증명서 제출
○ 채낚기어선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실시된 해상격리의 전면 해제로 

약 2주간 조업기간 확보, 코로나 검사, 유류비 등 비용 절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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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감독관 교대) 러 감독관 교대 미실시 합의

○ 오징어 조업이 3개월 이내로 짧아 감독관 교대*로 감독선이 조업수역을 

이탈 시, 조업 중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므로 감독관 교대 미실시 합의

   * 現 러 조업 감독관(4명) 55일 간격으로 교대 실시 원칙 → 교대에 따른 조업 일시중단으로 
조업손실 발생, 선박고장 및 환자발생 시, 신속대응 불가 등 문제 상존

□ (입어료 납기) 입어료 납부기한 2개월 연장

○ 오징어 조업기간이 3개월(7~9월)임을 감안하여, 입어료 납부기한*을 

당초 9월 말에서 11월 말로 2개월 연장하는데 합의

    * 1차(10%) : 허가신청 시 / 2∼4차(각 20%) : 조업기간 중 / 5차(30%) : 조업종료 2개월 전(9월)

□ (미납 입어료) ‘23년 환차에 따른 미납 입어료 발생

○ ’23년 조업 업계(명태·대구·오징어)의 입어료 송금 과정에서 생긴 환율 

차이로 미납 입어료 총 4,671.44*달러 발생

* 채낚기업계 536.49달러, 원양업계 4,134.95달러

○ 업계는 ‘24년 4월 초순 미납 입어료를 러 수산청에 납부 예정 

Ⅲ  향후 계획

□ ’24년도 러시아수역 오징어 조업 지원

○ 위치발신기 성능테스트 신청(5월)

○ 조업허가장 발급 신청, 입어교육 실시(6월)

○ 러 수역 오징어 조업 출어(7월 중순)

[별첨] 1. 회의사진

2. ‘24년 쿼터 및 입어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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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 2] 2024년 조업쿼터 및 입어료

수 역 업 종 어 종

쿼터량(톤) 입어료(달러/톤)

2023년
2024년

(분리신청)
증감 2023년 2024년 증감

서베링 중층트롤

명 태 28,500
29,000

(22,000+700)
+500 388 388 -

대 구 46 39 △7 451.5 451.5 -

청 어 224 220 △4 115 115 -

서베링 저연승

대 구 4,000
3,400

(2,000+1,400)
△600 451.5 451.5 -

가오리 500 500 - 181 181 -

연해주
채낚기

손줄낚시

오징어 3,000
2,200

(1,500+700)
△800 115 115 -

복 어 61 33 △28 94 94 -


